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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발해(渤海)의 강역: 요사(遼史)와 신당서
                                                              
발해(698-926)의 건국
	구당서 열전(列傳)의 발해말갈 조에 의하면 시조 대조영(大祚榮 r.698-719)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인데, 고구려가 멸망하자 가속을 이끌고 영주(營州 오늘날 朝陽)로 옮겨와 살았다 한다. 696년에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은 말갈족의 걸사비우와 함께 무리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 요해지를 차지하고 지켰다. 걸사비우가 죽자 대조영은 고구려-말갈의 무리를 연합하여 측천무후가 보낸 토벌군과 싸웠다. 마침 거란족이 모두 돌궐에 항복을 하자 길이 막혀 측천무후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조영은 마침내 무리를 거느리고 동으로 가서 계루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았다.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을 잘 하자 말갈의 무리 및 고구려의 잔당들이 모여들어 698-9 년간에 스스로 진(震)국왕에 올라 돌궐에 사신을 보냈다.  풍속은 고구려, 거란과 같다. 당 예종이 713년에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삼았다.[footnoteRef:1] [1:  舊唐書 卷一百九十九下 列傳 北狄 渤海靺鞨 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 …則天命…先破斬乞四比羽…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靺鞨之衆及高麗餘燼…自立爲振[震]國王
] 

	신당서 열전에 의하면 예종이 712-3년 간에 대조영을 발해군 왕에 배수하자, “발해-말갈”이라는 국명에서 “말갈”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로만 불렀다 한다.[footnoteRef:2] 발해의 강역은 남쪽으로 신라와 맞닿고,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서쪽은 (당이 아니라) 거란과 접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천보(天寶 742-56) 말년에 대흠무(文王 大欽茂 r.737-94)가 옛 도읍지(舊國)에서 300리 떨어진 홀한하(牧丹江) 동쪽의 상경(上京)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785-804 기간 중 동남쪽 동경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2:  唐書 卷二百一十九 列傳 第一百四十四 渤海 睿宗先天中 遣使拜...渤海郡王...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 건국 초기의 왕성과 강역

	신당서(新唐書) 열전은 762-76년 기간 중 언젠가 수립된 5경, 15부, 62주의 발해 행정조직을 기술하면서, 발해의 중경(中京)은 현덕부(顯德府)이며, 현주(顯州), 철주, 탕주, 로주, 영주, 흥주, 등 6개의 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footnoteRef:3] [3:  新唐書 列傳 北狄渤海…中京曰顯德府 領盧顯鐵湯榮興六州 
5경 15부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한규철 외, 발해 5경과 영역변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p. 31, 참조.] 

그런데 신당서 지리지(地理誌)는 안록산의 난 이전의 발해 강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압록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100여 리를 간 다음, 작은 배로 바꾸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동북쪽으로 30리 되는 박작구에 이르러 드디어 발해 국경에 도달한다. 계속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환도성에 이르니, 과거 고구려의 수도이었던 곳이다. 다시 물을 따라 동북쪽으로 2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주(神州)에 이르고, 그곳에서 육지로 400리를 가면 현주(顯州)에 다다르니, 당나라 천보 년간 [천보 말년에 대흠무가 상경으로 천도하기 직전인 740년대] 중에 [舊國을 떠나 잠시] 도읍을 하였던 곳이다. 다시 정북방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600리를 가면 발해의 왕성에 이른다." 즉 신당서 지리지는 발해 건국 초기의 왕성과 강역을 기술하면서, “현주(顯州)”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 하나가 장백산맥 깊숙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했다.[footnoteRef:4]  [4: 
 新唐書 志第三十三下 地理七下 登州東北海行…至鴨綠江唐恩浦口…自鴨綠江口舟行百餘里 乃小舫泝流東北三十里至 泊汋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句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陸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 [742-756] 王所都 又正北如東六百里 至渤海王城 
] 

이 신당서 지리지의 기록을 근거로, 오늘날의 중국, 일본 역사가들은 발해의 “현덕부 (顯德府)” 전체가 장백산맥 일대에 위치했었다고 단정을 하고, 현덕부의 6주를 멋대로 능악, 용정, 서고성자, 무산, 천보산, 연길(熊岳, 龍井, 西古城子, 茂山, 天寶山, 延吉) 같은 장소에 비정을 하면서, 당이 멸망하는 907년까지, 당나라 강역이 요동 전체와 한반도 서북지역을 포함하는 지도를 그려대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중국-일본 사람들이 허황되게 그린 (발해 건국 초기) 지도들을 그대로 복사-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사학자들은 이런 짓 까지는 안 한다. 
	신당서 열전은 발해의 서쪽 국경이 당이 아니라 거란과 접한다고 기록을 했다.[footnoteRef:5] 그런데 당 나라 때 요동이 거란 땅이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구오대사를 보면 요 나라 시조 야율 아보기가 발해의 요동(渤海之遼東)을 정벌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요사 지리지도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발해가 요동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었다면, “발해의 요동”이란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footnoteRef:6] [5:  唐書 卷二百一十九 列傳 第一百四 十四 渤海 地直營州東二千里 南比新羅...東窮海 西契丹]  [6:  舊五代史 卷一百三十七 外國列傳第一 契丹者...本鮮卑之舊地也...同光中 阿保機…擧其衆討渤海之遼東
遼史 卷三十八 志第八 地理志二 遼州 本…渤海爲東平府 唐太宗親征高麗 李世勣拔遼城 高宗詔程名振蘇定方討高麗 至新城大破之 皆此地也 太祖伐渤海 先破東平府…有遼河
] 

발해는 안록산의 난(755-7)을 전후로 해서 요하 주변 지역을 점령했던 것 같다.[footnoteRef:7] 742년 당시의 당나라 강역을 그리는 Cambridge History of China의 지도를 보면 당과 발해 사이에 거란이 존재하고, 요하 서쪽의 영주 주변을 포함해 발해만 연안은 아직 당나라 영토에 속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지도 자체를 보면 요동은 이미 거란이 아니라 발해가 차지했었고, 당 영토에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발해는 요서의 일부도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Cambridge History의 763년경 지도에는 당나라 국경이 아예 만리장성 뒤로 완전히 물러갔음을 보여 준다.[footnoteRef:8] 무턱대고 그냥 복사를 하려면 중국-일본 사람들이 그린 지도 말고 이런 지도들을 복사해야 할 것이다. [7:  Lee (1984: 71-73) 참조. 
]  [8:  Denis Twitchett, editor,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129, 403, 488의 지도 참고.] 

구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668년에 평양에 설치되었던 당나라의 안동도호부는 676년에 요동군으로, 677년에 신성으로, 714년에 평주로, 742년에 요서로 쫓겨 다니면서 88년간 그 명맥을 유지한 후, 756년에 아예 철폐되었다.[footnoteRef:9]  [9: 
 舊唐書 卷三十九 志第十九 地理二 總章元年[668]…置安東都護府於平壤...上元三年[676]…移...於遼東郡...儀鳳二年 [677] 又移置於新城 開元二年 [714] 移…於平州置 天寶二年 [742] 移於遼西..至德[756-7] 後廢
遼史 卷三十八 志第八 地理志二 咸州…本高麗銅山縣地 渤海置銅山郡…咸平縣…唐安東都護 天寶[742-756]中治營平二州間 卽此] 


요사가 기록하는 발해의 강역 

요사(遼史) 지리지에 의하면 요의 동경도 요양부는 옛 조선 땅으로, 한 말에 공손도가 점거했었고, 당 고종이 고구려를 멸하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었는데, 후에 발해 대씨 소유가 되었고, 요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한다. 현주를 포함한 현덕부(顯德府)의 6주(盧顯鐵湯榮興) 모두가 동경 요양부에 속해 (요하를 중심으로 그 동과 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지리지에 의하면 현주는 본래 발해의 현덕부 지역이었는데, 13산과 의무려산이 있고, 요 세종의 능이 안치되어 있었다. 금사(金史)에 의하면 이 곳은 광녕-대능하(廣寧-大凌河)를 포함하는 요서 지역이다. [footnoteRef:10]   [10:  遼史 卷三十八 志第八 地理志二 東京道 東京遼陽府 本朝鮮之地…漢末爲公孫度所據...唐高宗平高麗 於此置安東都護府 後爲渤海 大氏所有...遼河…入于海…盧州…本渤海杉盧郡 鐵州…高麗爲安市城 唐太宗攻之不下 薛仁貴白衣登城 卽此 渤海置州 興州…渤海置州 湯州 本漢襄平縣地 渤海置州 顯州…本渤海顯德府地 世宗置 以奉顯陵…東丹人皇王墓也…置醫巫閭山絶頂…穆宗葬世宗於顯陵西山…有十三山  營州 
金史 卷二十四 志第五 地理上 廣寧府…本遼顯州…有遼世宗顯陵…遼乾州…有凌河 有遼景宗乾陵
] 

발해가 신성(新城), 요동성(遼城), 개모성(蓋牟城), 백암성(白巖城), 안시성(安市城) 등 고구려 산성들이 있었던 지역에 요주, 진주, 엄주, 철주 등을 설치했고, 요동반도 남단의 비사성이 있었던 곳에도 해주를 설치 했을 뿐 아니라, 요서 지역에도 현주(顯州), 건주(乾州)를 포함해 여러 곳에 주(州)를 설치한 사실이 요사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footnoteRef:11] 발해왕은 796년에 일본열도의 야마도 왕국에 보낸 국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옛 고구려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발해 왕의 권위가 요하의 서쪽에까지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footnoteRef:12] 발해는 요서의 일부, 요동, 송화강, 우수리 강 유역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만주 전역을 지배했던 것이다. [11:  辰州...本高麗蓋牟城…渤海改爲蓋州  瀋州…渤海建瀋州 巖州…本渤海白巖城 太宗撥屬瀋州…白巖縣 渤海置 遼州 本…渤海爲東平府 唐太宗親征高麗 李世勣拔遼城 高宗詔程名振蘇定方討高麗 至新城大破之 皆此地也 太祖伐渤海 先破東平府…有遼河  海州…高麗爲卑沙城 唐李世勣嘗攻焉 渤海號南京南海府
遼史 卷三十八 志第八 地理志二 咸州…本高麗銅山縣地 渤海置銅山郡…咸平縣…唐安東都護 天寶[742-756]中治永平二州間 瀋州本挹婁國地 渤海建瀋州 銀州…本渤海富州 韓州 高麗置鄚頡府…渤海因之 信州…渤海置懷府  穆州…本渤海會農郡 開州…渤海爲東京龍原府 乾州…本漢無慮縣地…以奉景宗乾陵
欽定 滿洲源流考 卷十一 疆域四 遼東北地界 顯州…本渤海 顯德府地…以奉顯陵…本漢無盧縣 卽醫巫閭 …自錦州八十里至…自…一百里 至顯州…遼西州…本漢遼西郡地 世宗置州屬顯州…遼東行部誌 廣甯本陽羅郡渤海顯德府 遼世宗改顯州…乾州…本漢無慮縣…本渤海…縣 元一統志 乾州故城在 廣甯府西南七里 
金史 地理上 咸平府 本高麗銅山縣地 遼爲咸州…南有柴河 北有淸河 西有遼河 韓州 金史…本渤海鄚頡府]  [12:  渤海 康王與日本國桓武書 [796] …土統舊封…金印紫綬 遼外光耀…日本後紀 卷五 類聚國史 卷一百九十三 柳得恭, 渤海考 國書考二 참조.] 


요사, 금사, 구당서, 신당서 

요사는 몽골 정복왕조 원 나라 말기인 1343년 3월에 편찬을 시작해서 1344년 3월에 완성되었다. 요 왕조 자신이 편찬한 실록과 금 조정이 보완한 내용을 근거로 했지만 워낙 12개월 미만이라는 단기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내용도 많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들도 많이 발견된다. 이를 구실로 중국-일본 사학자들은 요사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발해 강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장백산맥 속을 뒤져 근거 없는 추측들을 남발한다.
금사(金史) 역시 원 조정이 1343년 4월부터 편찬을 시작해서 1344년 11월에 완성한 것이다. 요사 보다는 내용이 풍부하지만 20개월 미만에 편찬을 완료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미비한 점들이 많다. 구당서 역시 비 한족인 사타 돌궐 후진 조정이 940년에 편찬을 시작해서 945년에 완성했다. 말인즉, 사실(史實)에는 충실하지만, 체제가 미비하다며 정사에서 제외되었다가, 만주족 청 나라 건륭제 때 재평가되어 (송 태조가 973년 5월부터 다음해 10월 사이에 편찬케 한) 구 오대사와 함께 24사에 포함되었다. 
반면, 신당서는, 소위 “한족(漢族) 당나라”의 후계자임을 자칭하는 북송(北宋) 조정이 1044년부터 1060년까지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입 해, 복고적(復古的)인 한족 국가의식과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객관적 사실 보다는 주관적 이념에" 충실한 편찬을 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 “동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덜 왜곡된 역사 기록인지 자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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